
 

#26 '최강야구'로 본 저작재산권: 콘텐츠 IP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매 시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싸고, 제작사 스튜디오 C1 과 방송사인 

JTBC 간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C 는 방송사로서 포맷 및 상표 등의 IP 권리를 

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C1 은 프로그램의 원천적 

제작사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채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고 오직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고, 각 권리의 개별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대여권 등이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대형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콘텐츠는 

저작자가 혼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여러 

주체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최강야구” 사례에서는 JTBC 와 스튜디오 C1 이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면서 저작재산권(소위 IP)을 JTBC 가 

모두 보유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서 자세한 사항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 JTBC 가 “최강야구”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스튜디오 C1 은 JTBC 의 허락 없이 “최강야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고, 나아가 

“최강야구”를 원저작물로 하는 2 차적저작물(소위 스핀오프 콘텐츠)을 제작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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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시사점 

 

어떤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누가 가질지는 그 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콘텐츠의 성공을 미리 알 수 없고, 오히려 대다수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초기에는 저작재산권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종종 적지 않습니다. 

 

분쟁 예방만이 아니라 콘텐츠 확장을 통한 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제작사, 투자사 등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모두가 저작재산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탄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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